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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 후면 번호판, 더 크게·더 또렷하게
… 불법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강화 

- 3월 20일부터 전국 번호체계 도입… 번호판 크기 확대·색상 변경으로 식별성 개선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

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,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

번호판 체계를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
  

 ㅇ 이번 조치는 ｢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｣*에 따른 것으로, 배달서비스 증가 

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기존의 소형 

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, 

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.

   ※ ｢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｣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후면에만 번호판 의무 부착

□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‘서울’, ‘경기’ 등 행정구역 명칭은 

사라지며,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

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. 

 ㅇ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× 115mm에서 210mm × 150mm로 세로 

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

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.

<이륜차 번호판 변경 내용 >

(기존) 지역번호, 청색, 

높이 115mm
⇨ (변경) 전국번호, 검은색, 

높이 150mm



□ 이번 개편안은 ’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

’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*, 전문가 토론회**, 공청회***및 

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.

   * (설문조사) ’24. 3월 / 한국갤럽/1,000명 대상 / 온라인조사 / 후면 번호판 알아보기 

어렵고(96.6%), 개선이 필요(96.1%) / 개선되면 알아보기 쉽고(98.5%), 불법운행 

방지에 도움(94%)

  ** (전문가 토론회) ’24. 5월 / 이륜차 협회, 제작사, 학계, 시민단체, 동호회 등 10명 참여 / 

전국단위 번호 도입(크기, 색상, 글꼴)에 공감

 *** (공청회)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 60명 참여 / 전국번호 및 디자인 등 후면번호판 개선안 찬성



 ㅇ 새로운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

등으로 재발급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.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

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. 

□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

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”이라며, 

 ㅇ “특히 번호판의 시인성,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

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 

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 장 배소명 (044-201-3855)

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사무관 강동식 (044-201-3860)


